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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들은 ‘귀한 것’을 찾는다. ‘귀한 것’을 찾으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좋아한다. 사람

들의 이런 심리를 알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여 판매한다. 

2.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롭게만 생겼지, 어떤 것은 옛것만도 못한 것이 많다. 새것을 만들어 

이용하는 상술에 속지 말아야 된다.

3. ‘귀한 것’도 많이 있으면 가치가 없다. 하지만 거의 다 없어지고 수량이 몇 개 안 남으

면, 그때는 10배 이상 귀한 취급을 받게 된다.

4.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별로 없어서 귀한 맛이 있지, 실상 그 

존재물의 가치는 실속 없는 것들이 많다. 

5. 전자 제품도 새것을 만들어서 팔지만, 실상 ‘속’은 비슷한데 ‘겉의 형체와 모양’만 달리 

만들어서 새것이라고 하며 판다.

6. 기성보다 낫다고 하며 <새로운 말씀>을 내놓지만, ‘속’을 보면 말씀이 비슷한데 ‘겉 포

장’만 달리하여 말한다. 

7. <진짜 새것>은 ‘속’도 ‘겉’도 예전 것과 아예 다르다. 

8. <성약 말씀>은 세상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 

9. 성약 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받은 말씀이 <성약 말씀>이다. 

10. ‘보낸 자가 받은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의 기존 교리에 끼워 넣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시대 주인’이 없으니 ‘남편 없는 여인’과 같다. 

11. 이단들은 ‘새 역사 섭리사’에 오지 않고 ‘섭리사 교리’만 갖다가 쓴다. 

이는 마치 고급 차를 보고 좋으니, 덤프트럭에 고급 세단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비행기를 보고 욕심나니, 자기 차에다가 비행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비행기 부속품을 도둑질하여 자기 차에 매달고 다니면서 자기 차의 부속품이라고 하는 격이

다.

12. 더러운 자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다. 

온전한 자만 온전한 행위를 한다.



13. <시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역사에만 맞고, 시대 주인을 100% 믿

고 따르고 가는 자가 행할 때만 효력이 있고, 그들만 그에 해당되는 휴거를 이루고 간다. 

14. <새 시대 말씀>을 도적질해다가 전하여 믿고 따르며 행해도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

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시대 주관권에서 녹슨 것만 닦아 낸 정도다. 고로 그 주관

권을 못 벗어난다. 

15.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고 <새 시대 말씀>만 도적질해다가 전하며 행하는 것은 

참감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고욤나무에 옷 입히듯 하는 격이라서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고

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기 전에는 ‘고욤 열매’만 열릴 뿐이다. 

16.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섭리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치고 행해도 역시 ‘고욤나무 열

매’다.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새 시대 섭리사 말씀’을 행해야 고욤나무에 참감나무

를 접붙인 격이 되어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린다. 

17.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18. 어떤 사람이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 ‘참감’이 열리는 것을 보더니,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싫어하고 ‘참감’ 얻기만을 원했다. 

그래서 <접붙이는 원리>를 배우고 가서 ‘자기 나무’에 ‘자기 주인의 나무’를 접붙이고 ‘참감’ 

열기를 희망하며 3년을 키우고 가꿨다. 

그런데 3년 후에 ‘참감’이 열릴 줄 알았는데 ‘고욤열매’가 열렸다. 이를 보고 ‘기이하다. 참

감나무를 접붙이듯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어떻고 고욤 열매가 열렸지?’ 생각했다. 

<접붙이는 원리>는 똑같았지만, ‘참감나무’를 접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나무인 ‘돌감

나무’를 접붙였으니, 접붙였어도 ‘고욤 열매’가 열린 것이다. 

19. <접붙이는 원리>는 ‘새 역사 말씀’이다. 

<참감나무>는 ‘시대 보낸 자’다. 

<접붙이는 원리>만 가지고서는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참감나무>와 접붙여야 ‘참감’이 열린다.

20. <참감> 역사는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의 육’을 ‘참감나무’로 만들어서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어 <참감 역사>, <참진리

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